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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 노트< >

요한계시록 상반절과 번역을 위한 1:14 21:3 

새로운 제안들

  1)배재욱*

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, 

세계인들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지혜의 보고

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 접근하기 ( ) . 寶庫

용이하지 않은 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원문에 충실. 

하면서도 쉽고 정확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발

상의 위대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 독자들을 고려. 

하여 새로운 성경 번역을 기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시도가 . 

당장은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이 결국은 학자, 

들의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독자들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

와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.

필자는 짧은 이 글에서 두 가지 형태의 번역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. 

는 우리말 성경이 직역을 해도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할 만한데 주석적인 번역

을 하여 독자의 탐구열을 빼앗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헬라어 문장이 , 

애매하여 문법적인 해석과 아울러 주석적인 번역이 필요한 번역이다. 

대한성서공회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번역을 위한 시도에 동의하여 신학 수

업을 하면서 간간히 부딪히는 원문에 대한 문제들을 메모하였다가 정리하는 

것도 하나의 동참일 것 같아 필자는 이번에 그런 의도로 작은 번역 문제 두 가

지를 정리했다.

1. 직역 중심의 번역 

 

요한계시록 에서 후대 사본인 “ 21:3 P 051s 등은 1006 1611 lao,j 라오스(‘ ’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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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성 를 사용하지만 보다 더 고대적이고 중요한 사본인 ‘ ’) a 등은   A 046 b2030 

laoi, 라오이 백성들 를 사용한다 본문 사본의 비중으로 보아 (‘ ’, ‘ ’) . laoi,가 원래

적인 표현이라고 본다.”1) 그러나 이 구절에서  lao,j로 본문을 채택하든 laoi,로 

채택하든 사본의 비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경 번역자들과 

신학자들을 긴장시킨다 요한계시록 저자가 단수형 . “ lao,j 대신 복수형인 

laoi,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의 범주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시키지 ‘ ’

않고 온 열방을 향해 확장하는 우주론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암시한다.”2)

는 점에서 이 구절에서 lao,j가 아닌 laoi,가 원본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

요한계시록 저자의 집필의도와 그의 신학에 더 적절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. 

구절에서 laoi,를 사용한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번역본에서 살려야 한다고 본

다 한국어 백성 은 단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복수의 의미도 아울러 가. ‘ ’

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 이라고 번역해도 된다 이렇게 ‘ ’ . laoi,를 그냥 백성 이‘ ’

라고 번역하면 원문 비평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이 넘어 갈 수 있어 일석이조란 

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성경 번역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. , 

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 단수 가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제한적인 . ‘ ’

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기에 단수 lao,j가 가지

는 인상 이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로 제한된다 그래서 ( , image) . 印象

요한계시록 저자가 추구하는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더 명확하

게 본문 속에서 찾는 데 필요한 laoi,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. 

이 때문에 한국어 어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

이 함축하고 있는 우주론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laoi,를 백성들‘ ’

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.3)

1)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을 묻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, : ( : ,   

2013), 190.

2)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, , 190.  

3) 이 번역 노트에서는 현재 성경 번역의 대부분의 추세에 따라 그리고 한글 신약성경에서 한 , 

번도 국민 이나 국민들 이 사용되지 않아‘ ’ ‘ ’ , lao,j나 laoi,를 백성 또는 백성들 로 번역하지‘ ’ ‘ ’

만, 앞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 lao,j와 laoi,를 백성 과 백성들 보다는 현대 한국어로 사용‘ ’ ‘ ’

되는 국민 그리고 국민들 로 번역하는 것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 좋을 것 같‘ ’ ‘ ’

다 그것은 백성 이나 백성들 이란 말이 고대와 근대시대의 문헌이나 성경 안에서 자주 볼 . ‘ ’ ‘ ’

수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개역개정, . 

판은 국민 이란 말을 번 사용 참조 창 출 신 왕상 ‘ ’ 10 ( . 25:23; 34:10; 4:33; 14:24; 16:15; 21:24; 

대하 잠 렘 단 하지만 신약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 창세23:17; 24:24; 49:31; 9:6) . 

기 에서25:23  고임‘ ’(~ yIA g 을 국민 으로 신명기 ) ‘ ’ 4:33은 암‘ ’(~[' 을 국민 으로 번역한다 히) ‘ ’ . 

브리어 고임‘ ’이나 암‘ ’은 더 많은 경우에 백성 이나 백성들 로 ‘ ’ ‘ ’ 번역된다 이런 현상은 . 

전체 번역을 통괄하는 시스템 타워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, 

런 조직이 없어 번역자들이 제각각 자기 기준에 맞추어 번역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,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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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역개정판 창세기 에서 고이10:5 ‘ ’(y A G 의 복수형 고임) ‘ ’(~ y IAG 이 백성 으로 ) ‘ ’

번역되고 에서는 고임 이 두 번이나 백성들 로 번역된다 그리고 신명10:32 ‘ ’ ‘ ’ . 

기 에 나타나는 구절들에서 모든 백성 으로 번역되는 콜 하27:16ff. ‘ ’ ‘ -

암’(~ [ 'h'-lK' 은 단수형 명사 암) ‘ ’(~[ ' 앞에 전체) ‘ ’(‘das Ganze’, ‘die Gesamtheit’)

란 뜻을 가진 보통명사 콜 ‘ ’(l K o)의 연계형인 콜 ‘ ’(lK ')을 붙여 집합체로서의 전

체를 표시한다 창세기 와 에서 고임 이 백성 또는 백성들 로 번. 10:5 10:32 ‘ ’ ‘ ’ ‘ ’

역되는 것과는 다르게 신명기 에서 고임 은 민족들 로 번역되고 암 의 32:8 ‘ ’ ‘ ’ ‘ ’

복수형 아밈‘ ’(~ yM i[; 이 백성들 이란 말로 번역된다 위에서와 같이 구약성경 ) ‘ ’ . 

히브리어 번역에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에서 백성 이나 백성‘ ’ ‘

들 에 대한 번역이 뚜렷한 번역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’ . 

현상이 신약성경 번역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.

요한계시록 에서 10:11 evpi. laoi/j kai. e;qnesin kai. glw,ssaij kai. basileu/sin 

polloi/j 에피 라오스 카이 에트네신 카이 그롯사이스 카이 바실류신 폴로이(‘

스’)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란 말로 번역된다 에 나 “ ” . 10:11

타나는 문장인 evpi. laoi/j kai. e;qnesin 에피 라오이스 카이 에트네신(‘ ’)에서 개 

역개정판은 많은 백성과 나라 에게 로 번역함으로써‘ [ ] ’…  lao,j의 복수 여격을 

단수 여격으로 번역한다 이 구절과는 대조되게 에서는 복수형인 . 11:9 evk tw/n 

law/n 에크 톤 라온 을 백성들 중에서 이란 복수형으로 번역함으로써 (‘ ’) ‘ [ ] ’…

law/n 라온 을 복수로 번역한다(‘ ’) .  

마태복음 에서 단수 명사 15:8 ò lao.j ou-toj 호 라오스 후토스 에서 (‘ ’) lao,j는 백‘

성 즉 단수로 번역하지만 의 ’, 13:15 h ̀kardi,a tou/ laou/ tou,tou 헤 카르디아 투 (‘

라우 투 라우 투투 를 이 백성들의 마음 으로 번역함으로써 단수 속격 명사 ’) ‘ ’

laou/ 라우 를 복수 속격으로 번역하고 있다 마태복음 에서는 단수 명사 (‘ ’) . 15:8

lao,j를 단수로 번역하고 에서는 단수 속격 명사 13:15 laou/를 백성들의 란 복‘ ’

수 속격으로 번역한다 마가복음 . 에서는 15:6 lao,j가 나오지 않는데 인칭대명, 

사 삼인칭 복수 여격인 auvtoi/j(‘아우토이스 의 영향 때문인지 개역개정판은 ’)

복수 주격 인 백성들 이란 말을 주어로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‘ ’ . 

이와 같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서 개역개정판의 경우에 백성 혹은 백성‘ ’ ‘

들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수를 ’

한국어 단수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복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 반대로 히. 

브리어나 헬라어 복수를 한국어  단수나 복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또한 단수. 

는 단수로 복수는 복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기준이, . 

나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수가 한국어로 번역. 

될 때 어떤 경우는 단수로 어떤 경우는 복수로 그 반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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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가 어떤 경우는 단수 어떤 경우는 복수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원칙이 

결여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이런 현상이 필자의 생각에는 성경 번역에서 . 

한국어 백성 이 집합명사란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경우에 히브리어와 헬라‘ ’

어 단수나 복수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모두 단수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한국, 

어에도 백성들 이란 복수형이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실생‘ ’

활에서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맥에 따라 백성 혹은 백성‘ ’ ‘

들 로 번역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칙이 분’ . 

명하지 않아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. 

한국말에도 단수형인 백성 도 사용되지만  백성들 이란 복수형도 사용되‘ ’ ‘ ’

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 lao,j의 복수형인 laoi,의 번역어로 백성들 또는 ‘ ’ (

현대 한국어로 국민들 이란 복수형을 사용해도 한국어 문장 구성에서 별 어‘ ’)

려움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이병주는 그의 작품 지리산 에서 단수형 백. ‘  

성 과 복수형 백성들 을 함께 사용한다 이병주의 글에서 보면 문맥상 둘 다 ’ ‘ ’ . 

집합 명사인 백성 을 지칭하지만 그는 백성 과 백성들 둘 모두를 사용하여 ‘ ’ ‘ ’ ‘ ’ 

문장을 구성한다 망국한을 안고 살아온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. “ , 

하겠나.”4) 한국어 사전에서 보면 사민평등 이란 말을 사농공상 ‘ ’( ) “四民平等

의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일 이라고 해석한다” .5) 그러나 민심이 천 ‘

심 이란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길 수 없다는 뜻 이라고 해석한다’( ) “ ” .天心 6) 

이와 같이 한국어 사전에서도 백성 의 복수형 백성들 을 사용하는 것을 볼 ‘ ’ ‘ ’

수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라도 언어는 발전하기 마련이다 지금 이 작은 . , . 

문제인 백성 과 백성들 에 관한 문제에서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오래‘ ’ ‘ ’

전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도 이미 수없이 많이 시용되고 있는데도 원칙을 고

수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

할 것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발전한다 언어 발전 단계에서 때때로 그 원칙. . 

과는 별개로 사용되어 그것이 새로운 원칙이 되는 언어의 실태를 간과하지 

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문제를 원어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하. 

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본다. 

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에서  21:3 단수인  lao,j 대신 복수형인 laoi,를 사 

용하여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 을 포함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‘ ’ ‘

백성들 을 나타낸다 한국어 백성 은 단수의 뜻과 아울러 복수의 뜻도 아울’ . ‘ ’

러 가지므로 laoi,를단수인 백성 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모든 나라들의 백 ‘ ’ ‘

성들 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’ laoi,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한다는 의미

4) 이것에 대하여 다음 문헌을 보라 이병주 지리산 서울 한길사. , , : , 2006, 37.  

5) 민중서림편집국 에센스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, ( : ,   52003), 1149.

6) 민중서림편집국 에센스국어사전, , 879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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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백성들 로 번역하는 것이 에서 요한계시록 저자의 의도에 비추어 ‘ ’ 21:3

볼 때 옳다고 본다.7)

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“ laoi,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가지는 

깊은 연대감 속에서 모든 애통과 괴로움이 해결된다 참조 계 ( . 21:4).”8)는 구

원론의 의미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, 

향해 열려 있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바르게 세

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인 세상 모든 열방의 백성. ‘

들’(laoi, 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원어 해석을 통해 요한계시록 저자의 ) . 

신학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이 때 바른 신학 바탕을 세울 수 있고 바른 신, 

학의 터전 위에서 한국교회는 굳건해질 것이다. 

2. 접속사  kai, 카이 해석에서 주석적인 설명이 필요한 번역(‘ ’)

요한계시록 상반절은 인자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고 1:14 ‘ ’

묘사한다 동서양 모든 지역에서 노인이 되면 머리털이 희게 변하는 것은 통. 

상적인 사실이다 동양의 사상에서 머리가 희다는 말은 노인에 대한 고대인. “

들의 판단”9)이 내포되어 있다 아우네 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. (David E. Aune)

서 고대 근동의 노인들에 대한 태도와 일치하는 이 은유는 존경 영예 지혜“ , , , 

높은 사회적 신분과 같은 개념들을 전달한다.”10)고 지적한다. 

상반절에서 14 kai,로 연결되는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는가는 kai,를 어떻게 

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. “h ̀de. kefalh. auvtou/ kai. ai ̀tri,cej 헤 데 켑할(‘

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릭헤스 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그의 머리 ’) ‘

그리고 그 머리털 이지만 이 문장에 나타나는 접속사 ’ kai,를 병열적인 의미

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.”11) 필자의 생각에는  “kai,를 병렬적인 접

속사로 보기보다는 h ̀kefalh, 헤 켑할레 를 설명하는 (‘ ) 접속사로 보는 것이 좋

다.”12)고 판단된다 마태복음 과 누가복음 등에서 머리털 로 번역되는 . 10:30 7:38 ‘ ’

7) 그렇지만 성경을 번역하여 예배에 사용되는 경우엔 이 구절에 관한한 좀 더 신중하게 접근

하여 이 구절에서 laoi,가 한 민족에게 속한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 보다는 세상의 모든 백성‘ ’

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. 

8)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, , 190.  

9) Ibid., 99.

10) David E. Aune, Revelation 1-5 데, WBC 52A (Dallas, Texas: World Books Publisher, 1997), 

이비드 아우네 요한계시록 권 김철 역 서울 솔로몬E. , 1 , ( : , 2003), 461.   

11)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, , 99.  

12) Ibid., 9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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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̀ tri,cej th/j kefalh/j 하이 트릭헤스 테스 켑할레스 와 같은 의미로 (‘ ’) h ̀ de. 

kefalh. auvtou/ kai. ai ̀tri,cej 헤 데 켑할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릭헤스 가 사용되(‘ ’)

었다고 본다.13) 그래서 kai,를 병렬적인 접속사로 보지 않고 설명하는 접속사

로 이해한다면14) h ̀de. kefalh. auvtou/ kai. ai ̀tri,cej leukai. ẁj e;rion leuko,n ẁj 

ciw,n(‘헤 데 켑할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릭헤스 류카이 호스 에리온 류콘 호스 키

온’ 은 ) “그러나 그의 머리 곧 그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 같이 희었다, ”15)로 

번역된다. 이러한 번역은 요한계시록 저자의 신학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시도 

가 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접속사 . kai,가 늘 병렬적인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

것이 아니라 자주 강조하는 용법으로 또는 설명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허, 

다한 예를 볼 수 있듯이 이 구절에서 kai,는 앞에 나오는 h ̀kefalh. auvtou/ 헤 켑(‘

할레 아우투 의 의미가 모호함을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’) h ̀kefalh. auvtou/

를 보충하여 설명함으로써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만든다.  

13) 한국어로 머리 는 헬‘ ’ 라어 kefalh, 켑할레 가 의미하는 머( ) ‘ 리’(‘Haupt’, ‘head’)와 qri,x

트릭스 가 의미하는 ( ) ‘털’(‘Haare’, ‘hair’ 둘 ) 다를 포괄하기도 하고 그 각각의 의미로도 

아울러 사용된다 그런데 머리털 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지 않는 . ‘ ’ kefalh,가 털을 의

미하는 qri,x와 함께 병렬로 나오면서 서술형 형용사 leukai, 류카이 와 함께 사(‘ ’) 용되어 

머리‘ ’(‘Haupt’, ‘head’ 도 ) 희고 털도 희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. 

그러므로 h ̀kefalh. auvtou/ kai. ai ̀tri,cej 헤 켑할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릭헤스 를 (‘ ’) aì 

tri,cej th/j kefalh/j 하이 트릭헤스 테스 켑할레스 와 같은 의미로 보아 간단히 머리(‘ ’) “

털 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머리 곧 머리털 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” “ ,  ” . 

14)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를  참조하라, , 99 .  

15) 이 번역은 필자의 사역이다 머리털의 낱개 또는 머리털의 하나하나의 오리 를 의. “ ” “ ”

미하는  머리카락 과 다르게 머리털 은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다 또는 머리털‘ ’ ‘ ’ “ .” “

이 곤두서다 란 글에서 보다시피 머리에 난 털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글학.” . 

회 우리말 사전 한글학회 창립 돌 기념판 서울 어문각 국어국문학, , 100 ( : , 2008), 752;   

회 밀레니엄 새로 만든 국어대사전,  ( 서울 민중서림 박용수 겨레말 용: , 2001), 857; ,  

례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를 보라( : , 1996), 1045 . 요한계시록 1:14상반절에서 흰 

양털과 눈 같았던 그의 머리 즉 그 흰 머리털이 , 머리털의 낱개 또는 머리털의 하 “ ” “

나하나의 오리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” . ai ̀tri,cej 하이 트릭헤(‘

스 를 번역할 때 ’) e;rion leuko,n 에리온 류콘 이 흰 양털 로 번역되므로(‘ ’) ‘ ’  시적인 운율 

을 고려하여 머리털 로 번역하는 것이 ‘ ’ 옳은 시도인 것 같다 절 문장의 주동사가 . 14 12

절 Kai. evpistre,yaj ei=don ep̀ta. lucni,aj crusa/j 카이 에피스트렉사스 에이돈 헵타 뤽(‘

흐니아스 크뤼사스 란 문장에 나오는 과거형 동사 ’) ei=don 에이돈 이다 그러므로 (‘ ’) . 14

절의 문장도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. aì tri,cej leukai. ẁj 

e;rion leuko,n ẁj ciw.n 하이 트릭헤스 호스 에리온 류콘 호스 키온 이란 문장은 그 (‘ ’) ‘

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눈처럼 희었다 로 번역할 수 있다 신구약성경에서도 제사장, .’ . 

을 비롯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털을 지칭할 때 셀 수 있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의

미하는 경우 외에는 머리털 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조‘ ’ ( . 레 21:5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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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맺는 말

 

성경의 원문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

잘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도 그 의미가 모호하여 그 뜻을 . 

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주석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. 

현재 우리말 번역본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

는 그것을 설명하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번. 

역본이 설명적이고 주석적이지만 동시에 원문이 애매한 경우에 때때로 매우 

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국어 번역본에 격조 있는 직역 중심의 번역본이 . 

없다는 현실이 신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큰 아쉬운 점이다 예배용 성경 . 

번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예루살렘 바이블RSV, NRS, 

독일어본의 엘버펠드 비벨 쮜리흐 비벨(Jerusalem Bible), (ELB), (Zürich 

같은 직역 중심의 번역이 필요하다고 본다Bibel) . 

직역 중심의 번역본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목, 

회자들이나 평신도가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는 번역본도 나와야 하리라고 , 

본다 그것은 직역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어떤 곳에서는 주석. 

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맥도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애매한 원문에서는 . 

주석적인 해석을 내림으로 번역의 묘미를 살려주는 것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

자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.

고유 명사나 집합명사의 번역에서 대한성서공회 번역본에서 비단  lao,j와 

laoi,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의 고유명사나 집합명사가 어떻게 번역되, 

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문법적인 틀 속에 갇힌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

고 본다 현 시대의 문학 작품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성경에서도 . , 

사용된다면 그 집합 명사를 사용함에서 분명한 지침을 세우고 그 지침에 따

라 번역한다면 용어 사용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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